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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평가는 의료선진국을 시작과 중심으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

은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하여 인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료가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학의 도입 후 공급자 위

주의 의료는 세계인의 건강과 수명을 개선기키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으나 의료기관에 따른 질의 격차와 의

료비의 무한한 상승은 오히려 의료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가

중으로 인한 복지 하향으로 이어진다는 모순적 상황이 불가

피하게 되었다. 이에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2자 관계에서 

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개입하여 의료기관, 

의료소비자, 정부의 3자 관계가 성립한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평가는 의료소비자를 대신하여 의

료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단순한 필요성에서 시작하는 시대

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시기는 1980년대이다. 사회보장성 

경제논리에서 출발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질보다는 

양에 중심한 의료확장을 거듭하고 있었고 기관에 따른 의료

의 질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리가 불가피한 측

면이 있었다. 한편 미국에서 시작된 Joint Commission은 

의료비의 중간 지불자인 의료보험사가 의료비의 상승을 억

제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

렵다는 인식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실

제로 이 기구의 관여로 미국의 의료 질 향상이 실현되었고 

Joint Commission의 국제적 평가기구인 Joint Commi-

ssion International은 세계 각지에서 의료의 질 향상에 기

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서 1차적으로 의료

의 질 향상을 위하고 2차적으로 세계 의료시장에서의 경쟁

을 위하여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로부터 평가 받

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관 평가는 의료정책 관리자인 정

부로부터 평가받는가 하면 의료기관 스스로 질 관리를 위하

여 피평가를 자원하는 시대가 되었다[1]. 여기에 2010년부

터 시작된 의료기관평가인증은 위 두가지 목적을 충족하는 

제도임을 표방하며 대형병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

로, 실제로는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바야흐로 의료

기관의 평가 시대가 되었다[2]. 게다가 의료비 상승억제의 

수단으로 의료의 적정성 평가도 시작되었고 확대될 전망이

다. 이 시점에서 정착단계인 의료기관평가인증의 목표와 현

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특집에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의 

목표와 과제’를 논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의 촉발이 된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 의미’를 살펴보며 

이 시대의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을 ‘의료기관 평가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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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점검하고자 하였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의 목표와 과제’에서는 이 제도 도입 배

경과 현황 그리고 숙제에 대하여 상세히 논하였으며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의 의미’에서는 최초로 이 

제도로 평가받은 기관의 경험과 현황을 다루었다. ‘의료기관 

평가의 시대, 병원협회의 역할’에서는 의료질향상이라는 궁

극적 목표와 의료정책관리자인 정부의 사이에서 조정자 역

할을 수행하는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에서 역사성과 난제와 

전망을 자세히 다루었다. 의료기관의 평가시대에서 대한의

사협회의 고민과 정책개발은 궁극적인 국민 건강 향상에 필

수라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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